
출산율1.05명…광주동 서 남구1명미만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광주시 10,120 1.053

동구 524 0.925

서구 2,011 0.977

남구 1,298 0.951

북구 3,035 1.051

광산구 3,252 1.211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전남도 12,354 1.325

목포시 1,431 1.038

여수시 2,023 1.334

순천시 1,852 1.180

나주시 943 1.504

광양시 1,300 1.450

담양군 292 1.423

곡성군 115 1.144

구례군 118 1.247

고흥군 227 1.153

보성군 228 1.478

화순군 304 1.072

장흥군 161 1.112

강진군 222 1.527

해남군 640 2.099

영암군 436 1.777

무안군 502 1.178

함평군 160 1.371

영광군 360 1.544

장성군 329 1.641

완도군 331 1.634

진도군 174 1.533

신안군 206 1.595

지난해출생아35만7800명…전년비 11.9%급감

전남1.33명광역단체최고…해남2.10명전국최고

지난해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

다. 전남의합계출산율은 16개광역자치

단체(세종 제외) 중 가장 높았고 해남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지역으로나타났다.대체출산율은현재의

인구규모를유지하는데필요한출산율수

준(2.1명)이다.

◇해남영암장성완도, 합계출산율높

아=통계청이22일발표한 2017년출생통

계(확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도(40만6200

명)보다4만8500명(11.9%)감소했다.지

난1970년통계작성이시작된이후최저수

준으로줄어들었다는게통계청설명이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떨어졌다. 전

년1.17명보다 0.12명(10.2%)급감해사

상최저를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1.08명)으

로최저치를찍은뒤 12년만에 1.10명밑

으로떨어졌다.

광주의 경우 1.05명으로 서울(0.84명),

부산(0.98명),인천(1.01명)다음으로적었

다. 전남은 1.33명으로세종(1.67명)을제

외하면전국16개시도에서가장많았다.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30명

(2012년)에서 1.17명(2013년), 1.21명

(2015년), 1.17명(2016년) 등으로 감소

세가지속되고있다.

지역별로는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2.10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영암

(1.78명), 장성(1.64명), 완도(1.63명)

등도합계출산율이높은상위 10개시군

구에이름을올렸다.

광주에서는동구의합계출산율이0.925

명으로가장적었다. 서구(0.98명), 남구

(0.95명), 북구(1.05명), 광산구

(1.21명) 등으로집계됐다.

◇엄마평균출산연령도늘어나=광주

전남지역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도 늘어

났다. 광주는 32.43세, 전남은 31.92세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전년도(32.40세)

보다 0.2세늘어난32.6세였다.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

(2.20년), 경기(2.05명)가 길었고 전남

(1.71년), 전북(1.73년), 광주(1.77년)

등으로짧았다.

저출산현상이계속되면서첫째아이가

차지하는비중의경우지속해서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첫째 아이 비중은

5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첫째 아이 구성 비중은 2011년 51.0%를

기록한이후7년연속증가하고있다.광주

의경우 50.5%, 전남은 47.3%였다.

결혼후 2년이내에첫째아이를낳는비

율은전남이74.4%로전국평균(65.8%)을

웃돌며가장높았고광주는 70.4%로집계

됐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제21차이산가족상봉행사1회차마지막날인22일오후작별상봉및공동중식을마친

후버스에오른남측이금섬(92)할머니가북측아들리상철(71)씨와마지막인사를하

며눈물을흘리고있다. /연합뉴스

2 제20822호2018년8월23일목요일 투데이

드루킹 특검 수사연장안한다
25일종료…수사결과 27일발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

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

하기로했다.

특검팀박상융특별검사보는 22일 특

검은굳이더이상의조사나수사가적절

할정도는아니라고봐수사기한연장승

인신청을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

박특검보는 그간진상규명정도와증

거수집을비롯한수사필요성등을종합

적으로판단했다며그간수사결과에대

한발표는 27일오후에하겠다고전했다.

특검법은특검이 1차기간 60일동안

수사를마치지못했거나기소를결정하

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한차례연장할수있다고규정한

다.

앞선12번의특검중스스로수사기간

연장을포기한사례는이번이처음으로,

이례적인결정으로평가된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공식수사에

착수한특검팀은그간 드루킹 김동원씨

의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행위의전모를밝히는데주력했다

또여권인사들이드루킹과어떤경위

로관계를맺게됐고이에불법성은없었

는지등도면밀하게조사했다.

그결과특검은이번사건의핵심인물

인김지사가드루킹에게댓글조작을지

시하는등범행을공모했다고판단했다.

그러나특검이수사력을쏟아부은끝

에청구한김지사에대한구속영장이지

난 18일법원에서기각되며수사동력은

크게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드루킹의정치자금법위

반혐의를수사하던중고노회찬정의당

의원이예기치못하게사망한점이이날

수사기간연장포기결정에일부영향을

미쳤을것으로본다.

또갈수록거세지는 정치특검이라는

일각의비판역시특검이수사활동을조

기종료하는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

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마다발간

하는국방백서에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적 문구를삭제

할것으로알려졌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

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

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분석된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

계자는 22일국방부가올해하반기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는문구를삭제

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고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북한

군은우리의적이다라고표기돼있다.이

문구는북한이연평도를포격한 2010년

말발간된 2010국방백서부터등장했다.

정부의한관계자는 대외적으로발간

하는정부의공식책자에북한군을적으

로규정한채북한군과판문점선언에명

시된적대행위해소조치들을협의해나

간다는것은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표

현대신북한의군사적위협을충분히인

식할수있는문구나단어로대체하는방

안을고심하고있다고전했다.

/연합뉴스

국방백서 북한군은우리의적 문구삭제키로

하반기발간백서에 적→군사위협 대체검토

국방부 적대행위전면중지 판문점선언후속조치

언제또다시만날까

남북이산가족 2박3일만남마무리…2차상봉 24∼26일진행

남북이산가족1차상봉마지막날인 22

일가족들이다시기약없는이별을했다.

남측이산가족 89명과동반가족등 197

명은금강산에서열린2박3일간의상봉행

사를마친뒤 65년만에만난그리운가족

을뒤로하고 22일오후버스를타고동해

선육로를통해남측으로돌아왔다.

남북이산가족들은이날오전 10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2박3일상봉일정의마지

막 순서인 작별상봉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간동안작별상봉에이어점심을

함께하는것으로부족하기만한만남을마

무리했다.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 시간은

당초 2시간으로예정돼있었지만, 남측의

제의를 북측이 수용하면서 총 3시간으로

늘었다.

이들은방북첫날인20일오후금강산호

텔에서감격적인단체상봉으로처음만났

고 환영만찬, 이틀째 개별상봉과 객실 중

식,단체상봉,이날작별상봉과점심등모

두 12시간동안해후했다.

가족끼리도시락으로따로식사한객실

중식은 과거 이산가족 행사에서 볼 수 없

었던장면이었다.

지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약 65년 만

에감격스러운상봉을한남북이산가족들

은 21일까지 두 차례 단체상봉과 개별상

봉,환영만찬,객실중식등 5차례에걸쳐

9시간동안소중한만남의시간을가졌다.

북측이산가족이남쪽의가족들과만나

는 2차상봉은 24∼26일 1차와동일한방

식으로진행된다. /연합뉴스

2017광주 전남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단위:명)


